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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여행 ‘가성비’ 매력 뚝…반사효과는 어디로?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 조사’에 나타난 일본 여행 트렌드

	- 해외여행 점유율 3명 중 1명꼴 여전히 높지만
- '여행비용·물가' 장점 올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 대도시보다 비용 적게 드는 소도시 선호 늘어
- 엔화 강세와 현지 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돼
- 비자 면제 후 상승세 탄 중국 등 아시아 수혜 
- 일부는 국내여행으로 회귀 등 반사 이익 기대






	이 리포트는 컨슈머인사이트가 6월 25일 발간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25년 5월)’의 핵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이달의 토픽’입니다.
[bookmark: _Hlk188345019]정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는 당 조사의 플랫폼(컨슈머인사이트 월간여행동향)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마켓C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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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 코로나 이후 한국인의 대세 여행지로 떠오른 일본 여행 행태에 변화가 감지된다. 일본 여행 선택의 주요 이유로 꼽히던 ‘여행비·물가’ 장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방문 지역도 ‘가성비’에 따라 재편되는 추세다. 현지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의 매력이 감소하는 사이 비자 면제 조치로 상승세를 탄 중국의 부상이 점쳐진다.
[bookmark: _Hlk188334272]□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부터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에서 국내·해외여행 소비자의 여행 경험과 인식을 묻고 있다. 이 중 코로나 전후 8년간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 행태의 변화를 비교했다.

■ 일본 여행지 점유율 ‘19년 대비 10%p 증가
○ 일본은 한국인 해외여행자 3명 중 1명이 다녀올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 국가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23년 32%에서 작년과 올해(이하 5월까지) 34%로 증가하며 대세 해외여행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그림1]. ‘노재팬’ 현상이 나타난 ‘19년(24%)에 비해 10%p, 그 이전인 ‘17~‘18년(29%~31%)에 비하면 최대 5%p 증가한 수치다. 해외여행의 아시아 점유율이 코로나 이전 75% 수준에서 작년 81%, 올해 83%로 증가한 것도 일본 여행의 인기에 크게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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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여행지는 일본 다음으로 베트남이 14%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16%로 고점을 찍었다가 올해 14%로 하락했으나 코로나 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중국은 ‘17년 9%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23년 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7%로 급등했다. 작년 11월 30일 시행한 비자 면제 조치 효과다. 그 뒤로는 태국(6%), 대만(5%), 필리핀(4%) 순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 일본여행, 제일 큰 이유는 ‘여행기간·이동거리’
○ 한국인이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여행기간·이동거리가 적당해서’(35%)가 제일 많이 꼽혔고, ‘여행비용·물가 때문에’(17%)가 다음이었다[그림2]. 여행의 ‘근거리, 단기간, 저비용화’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어 ‘볼거리가 많아서’(11%)가 3순위였고, 먹을거리, 살거리, 놀거리 등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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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여행비용·물가’ 항목이다. ‘22년까지 줄곧 10% 안팎으로 ‘볼거리’, ’먹을거리’에 뒤지다가, 이후 2년간 급상승해 최고 24%를 찍었으나 올해는 17%로 급락했다. 팬데믹 이후 계속되던 엔저와 저렴한 현지 물가라는 이점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국에서 가까운 후쿠오카 비중 크게 늘어
○ 이에 따라 일본 여행의 선호 지역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여행지역 점유율에서 오사카(‘23년 34%→’25년 31%), 도쿄(26%→24%) 등 대도시는 감소한 반면 소도시인 후쿠오카(20%→23%)와 자연·휴양 중심지인 삿포로(10%→11%), 오키나와(5%→6%)는 증가 추세다. 특히, 한국에서 가깝고 물가도 비교적 저렴한 후쿠오카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이같은 변화는 엔화 강세와 현지 물가 상승 외에도 오버투어리즘(여행 과잉)의 반작용, 국내 경기 악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인의 대표 해외여행지임이 분명하나, 가성비라는 절대 강점이 힘을 잃을 경우 장기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비자 면제 조치 이후 급등한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국내여행으로의 회귀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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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주)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6월 25일 발간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25년 5월)’의 핵심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매주 조사 결과와 월간 보고서 전문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가여행 홈페이지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이상현 대리
	leesh@consumerinsight.kr
	02)600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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